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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5년 사교육비 ‧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요약(2016. 2. 25)

※ 자세한 분석 자료는 내일 26일(금) 오전에 발표할 예정임.

“1인당사교육비, 2007년사교육비

조사이래최고치기록”
-박근혜 정부, 3년 연속 사교육비 증가

-고등학교 수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4천원 증가

-수능 수학 시험범위 축소, 수능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이시급

-고교영수증가요인을학교방과후선행금지정책탓으로꼽는교육부

진단은 잘못...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금지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교육부와통계청이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조사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명목사교육비가

24만 4천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

▲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연속 사교육비는 증가함. 작년에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최고치

를 기록했는데, 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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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총 규모의 감소(전년 대비 2.2% 감소)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를

고려할 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실질 사교육비는 산정기준을 일반적 분석 기준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줄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로 다시

계산하면 총 규모는 2.9% 감소하여 역시초·중·고 학생 수의 감소율 3.1%보다 적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음.

▲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는 전년 대비 2천원이 줄었고, 수학은 1천원이

증가함.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모두 증가함.

▲고등학교는학교급가운데 가장 큰폭인 6천원(23.0만원→23.6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수

학 사교육비증가가 4천원(9.3만원→9.7만원)을 차지함. 이는 고등학생들의수학부담이 가

장 큰 것을 반증하며, 과도하게 많은 수능 수학 시험 범위와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

이 시급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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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교육비대비영어와수학이차지하는비율은초등학교와중학교는다소줄었으나, 고등

학교는 늘어남.

▲중학교의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학교급 중에 가장 높은 27.5만원(전체 평균 24.4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음.

▲ 사교육비 통계는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도 포함하여 평균을 계산하여 그 비용이 크게 줄어

듬. 따라서실질참여학생으로계산한비용은큰차이를보임. 특히고등학교의경우, 무려 23.4

만원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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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교 영수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학교 방과후 선행 금지 정책을 지적하고 이를

폐기하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진단임. 오히려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법률 개

정에 나서야 함.

2016. 2.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02-797-4044. 내선번호 509)

                                       민유리 행정팀장(02-797-4044. 내선번호 507)


